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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A를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미국 내 
친환경차 판매는 지속 증가 중

<보도 주요내용> 

  10.17.(화) 서울신문「테슬라 62%, 폭스바겐 42% 성장 IRA, 글로벌 전

기차 실적 갈랐다」에서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이 3위에서 

4위로 하락하였고, IRA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도

<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> 

  우리 기업도 IRA를 활용하고 있으며, IRA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

것은 사실과 다릅니다. 

  우리 정부는 그간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(IRA) 발효에 적극 대응하여 

왔으며, 그 결과 렌트·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의 경우 북미조립·배터리 

요건 등에 관계없이 최대 $7,50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

이를 활용하여 우리 기업들의 상업용 친환경차 판매 비중은 작년 약 5% 

수준에서 올해 9월 약 57%까지 대폭 확대되었는 바, 최근 미국 내 판매

되는 우리 기업의 친환경차 중 절반 이상은 IRA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. 

  올해 1∼9월까지 IRA 대상 친환경차(전기, 수소, 플러그인 하이브리드)의 

미국 내 판매량은 합산 8.9만 대*로 전년동기 대비 +47% 증가하였으며 

작년 전체 판매량인 7.4만 대를 이미 넘어섰습니다.

 * 판매 추이(만대) : (‘22.3Q) 1.6 → (’22.4Q) 1.3 → (‘23.1Q) 1.9 → (’23.2Q) 3.0 → (’23.3Q) 3.9

  2024년 하반기에는 현대차 그룹의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이 양산에 

들어갈 예정으로, 내년 하반기부터 북미 내 최종조립 요건까지 충족하게  

되면 미국 내 판매량은 더욱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향후에도 

산업부는 우리 업계 미국 내 전기차 판매･수출 시 IRA 수혜를 극대화하기 

위해 업계와 긴밀히 협조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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